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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The deficit of recognition memory has been found as one of the common neurocognitive im-
pairments in patients with schizophrenia. In addition, they were reported to fail to enhance the memory 

about emotional stimuli. Previous studies have shown that bilateral eye movements enhance the memory re-
trieval. Therefore, this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investigate the memory enhancement of bilaterally alter-
nating eye movements in schizophrenic patients.

Methods：Twenty one patients with schizophrenia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participants learned faces 
(angry or neutral faces), and then performed a recognition memory task in relation to the faces after bilateral eye 
movements and central fixation. Recognition accuracy, response bias, and mean response time to hits were com-
pared and analysed. Two-way repeated measure analysis of variance was performed for statistical analysis. 

Results：There was a significant effect of bilateral eye movements condition in mean response time(F=5.812, 
p＜0.05) and response bias(F=10.366, p＜0.01). Statistically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s were not observed be-
tween eye movement condition and face emotion type. 

Conclusions：Irrespective of the emotional difference of facial stimuli, recognition memory processing was 
more enhanced after bilateral eye movements in patients with schizophrenia. Further study will be needed to in-
vestigate the underlying neural mechanism of bilateral eye movements-induced memory enhancement in pa-
tients with schizophrenia. 

KEY WORDS : Schizophrenia ㆍBilateral eye movements ㆍRecognition memory ㆍFacial e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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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조현병은 환각, 망상,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 및 음성 

증상 등의 증상을 보이는 대표적인 주요 정신과적 질환이

다. 조현병 환자들은 이러한 진단적 특징뿐만 아니라 다양

한 신경인지 영역에서 장애를 보이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

이 재인 기억의 장애이다. 단어와 얼굴 자극을 사용한 재인 

과제를 조현병 환자들에게 시행할 경우 단어와 얼굴 자극 

모두에서 세부적 사항을 기억해내는 능력이 일반인보다 떨

어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 뿐만 아니라 조현병 환자들은 

일반인에 비해 옳은 기억에 대한 확신이 떨어지고 틀린 기

억에 대한 확신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확신이 큰 기억

이 옳다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2) 이러한 조현병 환자의 기억 장애는 환각 및 망상과 

같은 증상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3,4) 정신증

적 증상이 호전된 시기에도 잔존하여 조현병 환자들의 사회

적 기능을 저하시킨다.5)

또한 조현병 환자들은 정서적 자극을 처리하는 능력도 

정상인과 차이를 보인다. 정상인의 경우 중립적인 자극보다 

감정적인 자극을 더 잘 기억하는 반면, 조현병 환자의 경우 

정상인에서 관찰되는 감정 자극의 기억 증진 현상이 명확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6) 이러한 정서적 경험에 대한 

기억의 결함은 조현병 환자들의 목적지향적 행동의 저하 

및 무의욕증, 무쾌감증과 같은 음성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며,7) 결과적으로 조현병 환자들의 사회적 기능 

수행을 방해한다.5)

한편, 양측성 안구운동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대표적 

치료 기법인 안구운동 민감소실 및 재처리 요법(Eye Move-
ment Desensitization and Reprocessing, EMDR)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이다.8) 양측성 안구운동은 EMDR의 과정 중 

외상적 기억의 처리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9) 기존의 연구들에 의하면 관련 과제를 수행하기 전에 

30초 정도의 양측성 안구운동을 수행할 경우 어린 시절에 

대한 자서전적 기억이 촉진되고 기억 과제의 재인 및 회상 

능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10,11) 이러한 양측성 안구

운동으로 인한 기억 증진 효과가 기억 대상의 정서가에 따

라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한 논문들은 아직까지는 매우 드

문 편이다. Parker와 Dagnall,12) Samara 등13)의 연구에 따르

면 기억 검사를 시행하기 전에 양측성 안구운동을 시행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정서적으로 중립적인 자극

보다 정서적인 자극에 대한 회상력이 증가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은 양측성 안구운동이 재인 기억 일반뿐만 아

니라 정서적 자극에 대한 기억 증진에 더욱 효과적일 수 있

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조현병 환자들은 재인 기

억 및 정서 자극 처리의 결함을 보이며 양측성 안구운동은 

재인 기억 및 정서 자극 처리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조현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양측성 안구운동의 기억 

증진 효과를 평가한 연구는 본 저자들이 아는 한 알려진 바

가 없다. 조현병 환자들의 손상된 재인 기억 및 정서 자극 

처리 능력이 환청, 망상, 무의욕증, 무쾌감증과 같은 조현병 

증상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음을 고려

해 볼 때, 양극성 안구운동이 조현병 환자들의 재인 기억 및 

정서 자극 처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 조현병 증상을 

완화시키고 사회적 기능 또한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양측성 안구운동이 조현병 환자들의 얼굴 

기억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첫째, 조현병 환자에서 양측성 안구운

동을 시행할 경우, 양측성 안구운동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에 비해 얼굴 사진을 사용한 재인 과제의 전반적인 수행능

력이 향상될 것이다. 둘째, 이러한 재인 과제의 수행능력 향

상은 무표정 얼굴 사진에 비해 분노 표정 얼굴 사진에서 보

다 크게 발생할 것이다. 

방      법

1. 대  상

연구 대상자 모집을 위하여 건양대학교병원 내 안내문을 

게시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에게 연구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성 및 부작용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한 후 자발적 동의자들을 연구에 참여시켰다. 연구 참여자들

에게는 자필 서명을 포함한 서면 동의(written informed con-
sent)를 받았다. 모집된 피험자들은 18세 이상의 성인으로서 

조현병 또는 조현정동장애를 진단 받은 환자들이었다. 구조

화된 임상적 면담(Structured Clinical Interview for DSM-

IV axis I)14)을 시행하여 피험자들의 진단을 확인하였다. 피험

자들의 연구 수행 당시 정신과적 증상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PANSS(the Positive and Negative Syndrome Scale)15)를 시

행하였다.

모든 피험자에게 한국판 성인용 웩슬러 지능 검사(Kore-
an-Weschsler Adult Intelligence Scale)16)를 시행하여 전

체 지능 지수 80 이하를 배제하였다.  에딘버러 손잡이 척도17)

를 시행하여 오른손잡이만을 연구에 포함시켰다. 신경학적 

병력 또는 알코올 및 약물 남용 경력, 시각적 결함 또는 손 

운동 장애가 있을 경우 실험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는 건

양대학교병원 임상시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의 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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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  구

본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들은 분노 표정 혹은 무표정의 

얼굴 사진들을 이용한 재인 과제를 수행하였다. 피험자들은 

1주일 간격으로 양측성 안구운동과 안구 고정의 조건을 달

리하여 얼굴 재인 과제를 시행하였고, 안구운동 조건의 순

서는 피험자마다 무작위로 역균형시켰다. 시각 자극으로 제

시된 얼굴 표정 사진은 Karolinska Directed Emotional 

Faces18)와 FACES Collection,19) RaFD database,20) NimStim 

Face Stimulus Set에서 출처한 분노 표정 얼굴 사진 112장

과 무표정 얼굴 사진 112장이었다. 이 사진들은 모두 흑백

이며 얼굴 표정 이외의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기 위하여 사

진의 머리 스타일, 의복, 장신구 등은 가능한 제거하였다. 

1) 학습 단계

피험자에게 학습 단계 중 모니터 화면에 제시되는 얼굴 

표정 사진을 확인하고 기억하도록 지시하였다. 학습 단계의 

시작을 알리는 안내문이 나타난 뒤 1초간의 십자 고정 화면

과 2초간의 얼굴 사진 화면이 번갈아 제시되었다. 사진은 

분노 표정 얼굴 4장과 무표정 얼굴 4장이 무작위 순서로 나

타났고 피험자는 가능한 빠르게 화면에 나타난 얼굴의 감

정 상태를 구분하여 버튼으로 반응하도록 하였다. 이후 재

인 과제 수행을 위하여 버튼 선택 이후에도 화면에 집중하

여 화면 속 얼굴을 기억하도록 하였다.

2) 양측성 안구운동 또는 안구 고정 단계

학습 단계가 끝나면 안구 고정 자극 또는 양측성 안구운

동 자극이 제시되었다. 안구 고정 자극의 경우 화면 중앙에

서 빨간색과 파란색 점이 30초 동안 0.5초씩 교대로 나타났

다. 양측성 안구운동 자극의 경우 피험자의 시야 각도가 27

도가 되도록 모니터 좌, 우 부분에서 빨간색 점과 파란색 점

이 교대로 나타났다. 각 점 자극은 0.5초에 한 번씩 교대로 

제시되었다. 실험 전에 피험자들에게 점을 따라 볼 것을 충

분히 설명하여 1초에 1회씩, 30초 동안 30회의 좌우 안구운

동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때 처음 좌우 한 쌍의 점은 빨간

색 점이 되고, 그 다음 좌우 한 쌍은 파란색 점이 되는 식으

로 서로 번갈아 나타나 색 자극의 짝맞춤을 시행하였다. 

3) 얼굴 재인 과제 단계

양측성 안구운동 또는 안구 고정의 단계 이후 약 3초간 

안내문이 제시된 뒤 피험자들은 얼굴 재인 과제를 수행하

였다. 이전 단계에서 보았던 얼굴(분노 표정 4장, 무표정 4

장)과 새로운 얼굴(분노 표정 4장, 무표정 4장)로 이루어진 

총 16장의 사진을 무작위 순서로 제시하면서 피험자로 하

여금 제시된 사진이 학습 단계에서 보았던 얼굴인지, 처음 

보는 얼굴인지를 구별하여 최대한 빨리 버튼을 누르도록 

하였다. 각 사진 사이에는 1초씩 십자 고정 화면이 나타나

며 얼굴 사진은 1초 동안 제시되었다. 

이상의 학습 단계, 양측성 안구운동 또는 안구 고정 단계, 

얼굴 재인 과제 단계가 한 세트를 구성하며 한 세트가 끝나

면 또 다른 얼굴 사진들로 제작된 새로운 세트가 시행되는 

방식으로 총 7세트가 진행되었다. 피험자는 1주일 간격으

로 안구 고정 조건과 양측성 안구운동 조건을 달리한 실험

을 수행하였고, 실험 방법의 학습 효과로 인한 오류를 최소

하기 위하여 안구운동 조건의 차례를 역균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은 실험용 컴퓨터가 비치된 진료실에서 시

행하였고, 실험 전 피험자에게 실험 방법을 충분히 숙지시

킨 뒤 진행하였다. 실험 중 안구운동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실험의 전 과정을 연구자가 함께 하였다.

4) 인식 정확도, 반응 편향성 및 평균 반응 시간 

양측성 안구운동과 안구 고정 후 재인 과제의 수행 정도

를 비교하기 위해서 인식 정확도(Pr, recognition accuracy), 

반응 편향성(Br, response bias), 정답의 평균 반응 시간을 

지표로 사용하였다. 인식 정확도와 반응 편향성은 재인 과

제의 수행 정도를 수치화하기 위해 Snodgrass와 Corwin이 

고안한 지표이다.21) 인식 정확도는 적중률(hit rate)에서 오경

보율(false alarm rate)를 제외한 값으로, 적중률에 포함되어 

있는 요행에 의한 정답(lucky guesses)을 제거하여 재인 과

제의 수행 능력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21) 반응 편

향성은 오답의 편향성을 나타내는 척도로서, 반응 편향성이 

0.5 보다 작을수록 피험자들이 정답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

서는 되도록이면 응답을 하지 않으려는 보수적 경향이 큰 

것을, 반응 편향성이 0.5 보다 클수록 피험자들이 정답 여부

가 불확실한 상태에서도 보다 과감하게 대답하려는 경향이 

큰 것을 의미한다.21)

2. 통계 분석

인식 정확도가 재인 과제 전 안구운동 여부 조건(양측성 

안구운동 또는 안구 고정 조건)과 얼굴 사진 표정 조건(분

노 표정 얼굴 혹은 무표정 얼굴 사진 조건)에 따라 변화하

는지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이원 반복측정 분산분석

(two way repeated measure analysis of variance)을 시행

하였다. 반응 편향성, 정답 반응 시간 각각에 대해서도 상기 

인식 정확도 분석과 동일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교육 기간, 

지능, PANSS 점수, 유병 기간의 임상 척도 및 항정신병약

물 농도와 인식 정확도, 반응 편향성, 정답 반응 시간 간의 

상관 관계 분석을 위해 피어슨 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 모

든 분석의 통계적 유의 수준은 양방향 p＜0.05로 하였다. 통

계 프로그램은 R version 3.1.3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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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1. 인구학적, 임상적 특성 

총 24명의 참가자가 모집되어 실험을 진행하였으나 이 

중 3명은 양측성 안구운동 단계에서 충분한 안구운동을 수

행하지 못하여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결과적으로 총 21명

(남자 12명, 여자 9명)의 결과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실험 

참가자의 인구학적, 임상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모든 피

험자는 1개 이상의 항정신병적 약물을 복용 중이었으며 클

로르프로마진 등가용량 평균은 492.5±404.18mg이었다. 

2. 안구운동 조건과 얼굴 사진 표정 조건에 따른 

얼굴 재인 과제 수행 정도 비교 

안구운동 조건과 얼굴 사진 표정 조건에 따른 얼굴 재인 

과제의 인식 정확도, 반응 편향성, 평균 정답 반응 시간은 

Table 2와 같다. 인식 정확도의 경우 얼굴 사진 표정 조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5.289, p＜0.05). 

즉, 안구운동의 조건과 상관없이 분노 표정보다 무표정 얼

굴 사진에 대한 인식 정확도가 더 높은 결과를 보였다. 안구

운동 조건에 따른 인식 정확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지 않았고, 얼굴 사진 표정 조건과 안구운동 조건 간의 

교호작용이 인식 정확도에 미치는 영향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F=1.470, p=0.239).

반응 편향성의 경우 안구운동 조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었다(F=10.366, p＜0.01). 즉, 얼굴 표

정의 정서가와 무관하게 양측성 안구운동 이후 반응 편향

성이 0.5에 가까워진 결과를 보였다. 얼굴 사진 표정 조건에 

따른 반응 편향성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F=0.049, p=0.827), 얼굴 사진 표정 조건과 안구운동 조건 

간의 교호작용 또한 반응 편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

지 못하였다(F=1.459, p=0.241). 

평균 정답 반응 시간의 경우 양측성 안구운동 후에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게 반응 시간이 단축되었고(F=5.812, p＜0.05), 

분노 표정보다 무표정의 얼굴에 대한 반응 시간이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게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F=7.922, p＜0.05). 

그러나 얼굴 표정 차이와 안구운동 조건에 따른 교호작용

은 평균 정답 반응 시간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F=2.377, p=0.139). 

교육 기간, 지능, PANSS 점수, 유병 기간의 임상 척도 및 

항정신병약물 농도와 인식 정확도, 반응 편향성, 정답 반응 

시간 간의 유의한 상관 관계는 관찰되지 않았다.

고      찰

본 연구는 양측성 안구운동이 조현병 환자의 얼굴 재인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시행된 최초의 연구

이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양측성 안구운동의 기억 증진 

효과는 현재까지 비교적 많이 보고된 반면, 이를 조현병 환

자에서 확인한 연구는 저자들이 아는 한 본 연구 외에는 알

려진 바가 없다. 연구 결과, 조현병 환자들에게 얼굴 재인 

검사를 시행하기 전에 양측성 안구운동을 시행할 경우 정

답 반응 시간이 유의미하게 단축될 뿐만 아니라 반응 편향

성 또한 유의미하게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응 편향성에 관한 본 연구 결과를 좀 더 살펴보면, 조현

병 환자들은 양측성 안구운동을 시행할 경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비해 반응 편향성 점수가 증가하면서 0.5에 가까워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응 편향성 점수가 0.5보다 작을수

록 정답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응답을 하지 않으려는 

보수적 경향이 강한 것임을 고려한다면, 양측성 안구운동이 

Table 1. Demographic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of partici-
pants

Characteristics Participant(n=21)

Gender(male : female) 12 : 9
Age 36.7±7.8
Education(years) 14.1±2.2
K-WAIS IQ 92.1±9.0
Edinburgh Handedness Inventory 99.6±9.2
Duration of illness(years) 10.0±8.3
PANSS positive 10.2±5.3
PANSS negative 9.8±2.5
PANSS general 18.7±4.4

Table 2. Recognition accuracy(Pr), response bias(Br) and mean response time to hits(RT, msec) value as a function of memory task 
by facial emotions and eye movements conditions

No Bilateral eye movements Bilateral eye movements
Angry Neutral Angry Neutral

Pr* 0.18±0.22 0.25±0.20 0.10±0.41 0.28±0.18
Br† 0.28±0.16 0.26±0.16 0.33±0.17 0.36±0.13
RT‡ 832.49±42.62 828.40±44.50 807.99±69.73 791.21±77.80

* : Schizophrenic patients obtained significantly higher Pr of neutral face stimuli than that of angry ones(F=5.289, p＜0.05), † : Bi-
lateral eye movements made Br significantly closer to 0.5 than eye fixation in patients with schizophrenia(F=10.366, p＜0.01), ‡ : 
Schizophrenic patients showed significantly shorter RT of neutral face stimuli than that of angry one(F=7.922, p＜0.05). Also, bilat-
eral eye movements made RT significantly shorter than eye fixation in patients with schizophrenia(F=5.812,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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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환자의 보수적 응답 성향을 완화시킨 것으로 해석

할 수가 있다. 

일반인에서 양측성 안구운동으로 유도되는 기억 증진 효

과의 생물학적 기전을 규명하기 위해 뇌파 혹은 기능적 뇌

영상학적 검사를 시행한 기존 연구들을 검토해 보면, 양측

성 안구운동이 좌우 대뇌 반구의 상호작용, 뇌 전후 부분의 

상호작용, 두정엽과 전두엽 간 신경회로 활성을 증가시켜 

기억 증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11,13) 본 연구

에서 확인된 조현병 환자에서 양측성 안구운동으로 유도되

는 기억 증진 효과의 생물학적 기전이 앞서 언급한 일반인

의 기전과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일지는 향후 추가

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최근 논문에 의하면 양

측성 안구운동을 포함한 EMDR이 외상 후 스트레스 환자

의 일반 증상을 호전시키는 것처럼 조현병 환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또한 호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22) 양측성 

안구운동으로 인한 조현병 환자의 재인 기억 향상이라는 

본 연구 결과가 EMDR로 인한 조현병 환자의 외상 후 스트

레스 증상 호전과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또

한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양측성 안구운동을 통해 조

현병 환자들의 기억 증진이 가능하다면 조현병 환자들의 

기억 결함과 관련된 정신병적 증상이나 사회적 기능 저하

도 개선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양측성 안구운동의 장기적 효과에 대한 

종단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무표정보다 분노 표정 얼굴 사진에 대한 조현병 환

자의 재인 능력이 양측성 안구운동 후에 더욱 향상될 것이

라는 두 번째 가설과는 달리 얼굴 자극의 정서 차이에 따른 

양측성 안구운동의 기억 증진 효과 차이는 조현병 환자에

서 관찰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양측성 안구운동 여부와 

무관하게 조현병 환자들은 무표정보다 분노 표정 얼굴에 

대한 인식 정확도가 낮았고 정답 반응 시간이 증가하였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의 경우, 정서가가 높은 

기억이 그렇지 않은 기억에 비해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가설로서 각성 모

델(arousal model)을 들 수 있는데, 이 가설에 따르면 정서

적인 각성을 포함하는 자극에 노출되었을 경우 편도체의 

활성과 조절 작용으로 인해 정서적인 기억이 더욱 증가된

다. 그러나 조현병 환자들의 정서자극 기억에 대해서는 아

직까지 명확한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정서가를 가

진 단어 또는 이미지를 사용한 실험에서는 조현병 환자군

이 중립적인 자극보다 정서적인 자극에 대한 기억이 우세

한 것으로 나타났으나,23) 또 다른 연구에서는 본 연구 결과

와 마찬가지로 정서적 자극을 처리하지 못하고 중립적인 

자극을 더 잘 기억하는 결과를 보였다.24) Hall 등은 긍정적, 

부정적, 중립적인 장면을 이용한 회상 실험에서 조현병 환

자군이 정서기억의 회상(recall)과 재인(recognition)에서 증

강 효과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현상이 편도

체의 활성 저하가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다.6) 이상의 결과

를 종합해 보면 구체적 결과에서는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

기도 하나 조현병 환자의 정서 자극 처리는 일반인과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감정 자극 및 양극성 안구

운동의 기억 증진 효과가 뚜렷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동일 피험자를 대상으로 양측성 안구운동의 

유무 조건을 달리하여 실험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실험 집

단의 차이에서 올 수 있는 변수를 줄일 수 있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정상인을 대조군으로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조

현병 환자와 정상인을 직접적으로 비교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또한 분노 표정과 무표정의 두 가지 감정 상태만을 사

용하였기 때문에 향후 보다 다양한 정서 지극에 대한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행동학

적 자료만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학적 결과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신경영상학적 혹은 신경생리학적 연구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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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조현병 환자의 흔한 신경인지적 결함 중 대표적인 것으로 재인 기억의 손상을 들 수 있다. 또한 조현병 환자

에게서는 일반인에게 관찰되는 정서 자극에 대한 기억 증진 현상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기억 검

사 시행 전 양측성 안구운동을 수행할 경우 일반적인 재인 기억뿐만 아니라 정서가를 가진 자극에 대한 기억

이 보다 향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양측성 안구운동의 기억 향상 효과가 조현병 환

자에게서도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조현병 환자 21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참여자들은 일주일 간격으로 두 번 분노 표정 혹은 무표정을 보이

는 얼굴 사진들을 학습한 후 양측성 안구운동 혹은 안구 고정 조건을 무작위 순서로 거쳐 이전에 학습한 사진

에 대한 재인 과제를 시행하였다. 양측성 안구운동 여부 및 얼굴 사진 표정 차이에 따른 인식 정확도, 반응 편

향성, 정답 반응 시간의 차이를 이원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결  과

조현병 환자는 양측성 안구운동을 시행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얼굴 재인 

과제에서 정답 반응 시간이 단축되었고(F=5.812, p＜0.05), 반응 편향성이 완화되었다(F=10.366, p＜0.01). 조

현병 환자가 얼굴 재인 과제 수행 시 양측성 안구운동 조건과 얼굴 자극 표정 조건 간의 상호작용은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결  론

본 연구 결과는 양측성 안구운동이 조현병 환자의 일반적인 재인 기억 능력을 촉진시킬 수 있으나 정서 자

극의 처리를 보다 촉진시키지는 못함을 보여준다. 향후 신경생리학적 혹은 신경영상학적 검사 등의 추가 연구

를 통해 이러한 기억 촉진 효과의 생물학적 기전을 밝혀야 할 것이다.

중심 단어：조현병·양측성 안구운동·재인 기억·얼굴 정서.


